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먼 땅 요르단에서 인사드립니다.

오늘 여느 때와 같은 평화로운 

저녁 시간을 보내는 중에 큰 소리

와 함께 갑자기 창문이 크게 흔들

렸습니다. 집 베란다 밖으로 수많

은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걸 보다

가 갑자기 뉴스 속보가 마구 쏟아

지기 시작했습니다. 이란으로부터 

미사일이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다

는 속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가족 모두 처음 보는 광경에 놀라고 긴장하게 되었

습니다. 요르단내 이스라엘과 근접한 지역들은 미사일의 유탄으로 사망 사상자가 나

오고 있다고 합니다. 요르단에 살면서 이러한 상황은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. 

중동의 정세가 갈수록 불안정하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저희 센

터장 니아매 가족들 중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이들, 요르단에서 종교적 이유로 추

방당해 현제 레바논에 있는 아부 압달라 가족 이 모든 이들이 이런 미사일 공격으

로 안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어제 레바논에 미사일 공격으로 아부 압달라 가

정이 불안해하고 안전을 위한 기도 부탁을 듣고 오늘 같은 일을 겪으니 전쟁 한 가

운데 있는 이들이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요.

 < 기도 제목 >
1. 레바논에 있는 아부 압달라 가정의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

2. 불안한 중동 정세가 더 심각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

3. 다음 주쯤 센터장과 예전 센터 건물 주인이 만나 장소 사용에 대해 

  구체적 얘기를 나눌 예정입니다. 센터의 재오픈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


